
제1073호 / 2025. 7. 21http://rd.kdb.co.kr

이슈브리프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과 시사점

개발금융포커스

ADB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동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제1015호 / 2023. 2. 20

제1015호 / 2023. 2. 20



이슈브리프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과 시사점 ································································ 1

개발금융포커스

ADB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동향 ························································· 4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7



이 슈 브 리 프

                                                                        KDB Report | 2025. 7. 21   1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 명 구 (mgk101@kdb.co.kr)

 ◆ 인도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지속 성장 중

 ◆ 자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수입관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한국의 전기차 관련 업체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해 인도 현지 생산 

확대, 인도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 확대 등의 노력 필요

□ 인도 전기차 시장은 정부 인센티브,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지속 성장 중

○ ’24년 인도의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1.4만대로 ’15년(650대) 이후 연평균 78%의

빠른 증가세* 지속

     * 전기 승용차 판매 연평균 증가율(’15→’25년, %) : 중국 66, 호주 64, 한국 53, 캐나다 49

- 도시화, 공해 및 혼잡 문제, 정부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

향상 및 정부의 내연기관 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

     * ’19년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통합부가가치세(GST)를 12%, 18%에서 5%로 인하하고 전기차 구매 

대출 이자에 대해 2,000달러 상당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통한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23.4월부터 유럽의 Euro6와 유사한 수준인 

BS6(Bharat Stage 6) Phase 2 시행

○ 아직 승용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이 2.6%에 불과하며, 세계 1위의 인구(14.4억명),

높은 성장률(최근 10년 연평균 6.0% 성장), 정부 정책 등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21년 인도 정부는 ’30년까지 전기 승용차 비율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 설정

- BNEF*는 ’30년 인도 전기 승용차 판매량이 65만대로 우리나라(62만대)를 넘어

서고 ’40년에는 549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블룸버그 산하 기관으로 청정에너지, 탄소시장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자료, 뉴스 등 제공

인도 전기 승용차 시장 동향 인도 전기 승용차 판매량 장기 전망

자료 : BNEF 자료 : B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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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내 전기차 생산 육성·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관세인상, 투자유치책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전기차 및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수입관세 인상으로 국내 생산 확대 유인

- 자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부품의 판매·수출·부가가치 금액에 최대 18%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산연계 인센티브제도(PLI) 운영

- Make in India 정책의 일환으로 ’21.4월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관세를 5%

에서 10%로, 조립식 배터리팩의 수입관세를 5%에서 15%로 인상

- 'Champions OEM 인센티브 제도'는 전기차 판매액의 13~18%, '부품 Champion

인센티브 제도'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s), 고전압 와이어 하네스 등 

전기차 부품 판매액의 8~18%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24.3월 ‘전기 승용차 제조 촉진

정책(SPMEPCI*)’을 발표하고 ’25.6월 세부 시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

     * Scheme to Promote Manufacturing of Electric Passenger Cars in India

전기 승용차 제조 촉진 정책(SPMEPCI)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최소 투자 요건 - 승인된 신청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415억루피(약 5억달러) 투자

수입관세 감면
- 승인된 기업은 1대당 최소 3.5만달러(CIF 기준) 이상의 전기(사륜)완성차를 

연간 최대 8천대까지 5년간 15%의 인하된 관세율로 수입

국내부가가치 증진 - 기업은 3년 이내에 국내부가가치(DVA) 25%, 5년 이내에 50% 달성

투자 인정 지출
- 신규 공장, 기계,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한 투자와 주시설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물 건설비의 일정 비율(약정 투자액의 최대 10%) 및 충전인프라(최대 
5%)에 대한 투자가 인정

이행 보장
- 투자 및 국내부가가치(DVA)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415억루피(5억달러) 또는 

면세된 총 관세액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를 제출

자격 요건
- 신청 기업은 최근 회계감사 기준으로 최소 1조루피(12억달러)의 글로벌 자동차 

매출과 3,000억루피(3.52억달러) 이상의 고정자산 보유

신청 기간 및 기준
- 중공업부(MHI)는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을 120일간 운영하며, 최대 ‘26.3.15일까지 

연장 가능. 신청시 50만루피(미화 6,0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환불 불가)

이행 점검
- 승인서 발급 이후, 사업관리기관은 승인된 신청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기별 점검보고서를 PMA에 제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위반

- 승인된 신청자가 SPMEPCI 가이드라인의 조건, 또는 중공업부(MHI)나 사업
관리기관(PMA)이 발행하는 기타 지침을 위반할 경우, MHI 또는 PMA에 의해 
은행 보증을 자동으로 실행

자료 : Kotra 인도 뭄바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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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기차 관련 업체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해 인도 현지 

생산 확대, 인도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 확대 등의 노력 필요

○ 완성차 업체 및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업체 모두 높은 관세* 문제 해결 및 

현지 생산 인센티브 활용을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
     * 인도의 완성차에 대한 관세는 60~70%이며,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세는 리튬이온 배터리 

10%, 조립식 배터리팩 15%

    ** ’24년 인도 전기차 시장 판매량은 1위 타타모터스(6만 1,435대), 2위 MG모터 인디아(2만 1,464대), 

3위 마힌드라(7,104대)로 인도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8위(910대), 기아 10위

(408대)로 한국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

- 한편,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로 현지에서 고가에 속하는 현대차·기아의 

기존 모델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저렴한 현지 전략 차종도 확대할 필요

     * 테슬라는 7.15일 인도 뭄바이에 첫 자동차 전시장을 오픈하였으며, 올해 3분기부터 인도 시작 예정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자율주행 관련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전기차 부품 업체들은 인도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인도 시장 진출 확대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센서나 카메라가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의 위험을 운전자

에게 경고하고 운전자가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동형 안전장치

- 인도 전기차 제조업체는 ADAS 등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기술제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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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
이 단 비 (dblee@kdb.co.kr)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30년까지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천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

 ◆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18개 이상의 기금 및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활용한 기후 대응 지원 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  

□ ADB는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은행으로 포지셔닝하여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 

○ ’21년 ADB는 자체 자금으로 ’30년까지 개발도상국인 회원국(DMC)*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

     * DMC(Developing Member Countries) : ADB의 69개 회원국 중 지역 내 위치한 41개 개발도상국

- ADB는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16년~’30년 사이

아시아 지역에서 연간 1조 7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ADB는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Strategy 2030과 Climate Change Action Plan 등 다수의 전략을 시행 중

전략별 주요 목표

구분 주요 목표

Strategy 2030
- 저탄소·기후회복력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
-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기술 지원을 강화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3-2030

- ’19~’30년 사이 누적 1천억 달러 이상의 기후금융을 제공
- 적응 자금 비중을 확대하여 회원국의 기후회복력 강화
- 전체 대출의 50%를 기후금융에 할당
- 회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지원

Climate Change Operational 
Framework 2017-2030

- ADB의 모든 사업에 기후 리스크 평가와 적응(Adaptation)주1)·
완화(Mitigation)주2) 조치 적용

Disaster Risk Management 
Action Plan 2024-2030

- 회원국의 기후 재난대응과 회복력 강화에 대한 지원 체계화

주   : 1. 적응(Adaptation) : 기후변화에 맞춰 인프라, 농업, 도시 설계 등을 바꾸는 것
       2. 완화(Mitigation) :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 속도를 낮추는 것
자료 : ADB 홈페이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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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분야 지원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24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

○ ADB는 ’24년 123억 달러를 기후분야에 약정하였고, 이는 ’21년 48억 달러 대비

157% 증가한 수치 

- 완화 사업에 74억 달러, 적응 사업에 49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지역별로는 

기후변화 취약 지역 중 하나인 남아시아에 48억 달러 지원을 약정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억 달러)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완화 적응

에너지 32 4

금융 11 4

수자원 11 11

공공 관리 7 8

교통 7 3

농업 3 16

기타 3 2

합계 74 48

자료 : ADB 홈페이지(’25) 자료 : ADB 홈페이지(’25)

- ’24년까지 기후금융 누적 약정 금액은 419억 달러이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집계가 시작된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ADB 기후금융 약정액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ADB 홈페이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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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금과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

○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위험 관리에 특화된 18개 이상의 기금과 

금융 지원 제도를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주요 기금 및 특징

구분 설립 연도 특징
ADB Climate 
Change Fund

2008
- 보조금, 기술지원, 직접 지원 등의 형태로 적응, 청정

에너지 개발, 산림탄소배출저감 사업을 지원

Asia-Pacific Climate 
Finance Fund(ACliFF)

2017

- 금융 리스크 관리 상품 개발 및 도입 지원을 통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 기후기술 도입, 기후민감 부문(농업, 수자원, 산림 등), 
저소득·취약계층 회복력 강화에 지원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Trust Fund
2019

- ASEAN 국가의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민간 
투자 촉진

- 기술지원 및 공동융자(ADB 및 협력 기관과의 융자) 방식
으로 지원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IF-CAP)

2023
- 공여국 등의 보증을 활용해 기후금융 레버리지를 확대

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온실가스 감축(완화) 
및 기후적응(회복력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

자료 : ADB 홈페이지(’25)

○ 특히 IF-CAP은 한국정부가 ’23년 참여를 확정하고 ’25년 1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1억 달러 규모의 보증 지원을 약정

- ADB의 기존 대출에 선진공여국이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추가 확보한 

대출 여력으로 신규 기후금융을 지원

□ ADB는 지속적으로 기후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은 이와 관련된 협력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

○ 최근 ADB는 회원국의 기후 대응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 

및 필요한 기술의 도입을 위해 국제 개발금융기관 및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 

○ ADB의 기후 전략 확대에 따른 아시아 녹색 인프라 사업 자금 및 최신 기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ADB의 주요 출자국이자 기후기술 강국인 한국은 국내 기업체들의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기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http://rd.kdb.co.krhttp://rd.kdb.co.kr



금 융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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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ž 환율 ž 주가

금 리  국고채3년 2.474% (0.8bp ), 신용스프레드 9.0bp (4.4bp )

환 율  원/달러 1,393.0원 (25.2원 ), 엔/달러 148.43엔 (2.38엔 )

주 가  코스피 3,183.2pt (4.05% ), 코스닥지수 820.5pt (5.41% )

* (  )는 전주대비 상승↑,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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